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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인 캐피털은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토큰과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철학을 토대로 

활약하는 이론기반 크립토 펀드입니다. 자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프로젝트 팀, 시장 기회를 

세밀하게 연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벤쳐캐피털식 투자를 진행하지만, 시장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유동성 역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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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본 보고서 발간 시점에 멀티코인 캐피털 매니지먼트 LLC 및 멀티코인 소속 직원들(이하 멀티코인), 본 보고서의 

리서치에 기여하고 결과물을 공유받은 이들(이하 투자자) 모두 리포트 내에서 언급된 토큰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이와 

관련된 옵션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토큰 시세의 상승하락에 맞추어 이익을 실현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본 

보고서 발간 이후 투자자들은 다뤄졌던 프로젝트의 암호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멀티코인은 본 보고서 내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믿을만하다고 판단 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시되어 어떤 

형식으로도 -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 보장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의 유일한 목적은 정보 제공이며, 특정 거래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장 가격, 시장 

데이터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완벽성과 정확성은 보증되지 않으며, 선별된 공개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정보는 현 시점까지의 멀티코인의 관점을 반영하며, 별도의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멀티코인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발간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본 리포트는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시장 혹은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그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가격 변동성, 불충분한 유동성, 원금의 완전한 손실 가능성 등의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멀티코인이 평가한 기초가치는 특정 토큰의 잠재적 기초가치에 대한 최선의 예측만을 반영하며 투자자를 

위한 토큰 품질평가, 실적 요약, 투자전략 등을 의미하거나 시사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해당 토큰의 매수·매도와 관련된 청약 혹은 청약 권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담겨진 정보는 향후 가능성을 예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추후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으며, 부정확한 전제,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여 멀티코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본 

문서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암호자산에 대해서 금융, 법률 및 조세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독립적인 자가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 어떠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앞서 관련 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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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OS 는 거래 속도, 확장성, 사용자 경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블록체인이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EOS 는 높은 거래처리량과 수수료 없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권한위임 지분증명(DPoS) 합의 알고리즘과 

“토큰 소유권이 곧 대역폭 사용권한"인 모델을 사용한다.    

Block.one 은 케이맨 제도에 법인을 설립했고, EOS 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다. Block.one 은 

EOS 로 이름 붙인 ERC-20 토큰을 일년에 걸쳐 판매하고 있다. EOS 토큰은 2018 년 6 월 1 일에 무료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플레이스홀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OS 출시 이후 EOS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각자의 블록체인을 출시할 수 있다. 해당 체인들은 출시 

이전에 토큰세일에서 분배한 EOS ERC-20 토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OS 등장 배경 

EOS 는 2017 년 5 월 Consensus 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EOS 는 이전 비트쉐어(BitShares)와 스팀(Steem)을 

창업한 Dan Larimer 의 세 번째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비트쉐어와 스팀과 같은 경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체인이다. 상기 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그래핀(Graphene)이라는 프레임워크 위에 

구축되었는데, 이는 Larimer 와 그의 팀원들이 거래 처리량이 높고 지연시간이 짧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만든 프레임워크다.  

비트쉐어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Dan 의 첫 블록체인 프로젝트였다. 비트쉐어 팀은 모든 정보가 

온체인에 기록되고 빠르게 처리되는 DEX 를 설립하기 위해 기존의 블록체인 아키텍쳐와는 상당히 다른 

아키텍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그래핀이 탄생했다. 또한, 비트쉐어가 DAO 혹은 

DAC 이라고 불리우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개념을 대중화시킨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에 더해 비트쉐어는 

첫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인 bitUSD 를 개발하였고 처음으로 권한위임 지분증명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bitUSD 와 같은 경우 이더리움에 기반한 메이커(Maker)사의 DAI 토큰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https://multicoin.capital/2018/03/02/delegated-proof-stake-features-tradeoffs/
http://block.one/
https://medium.com/%40eosforumorg/eos-will-launch-in-a-few-months-heres-what-we-know-b816bd350546
https://medium.com/%40eosforumorg/eos-will-launch-in-a-few-months-heres-what-we-know-b816bd350546
https://www.coindesk.com/events/consensus-2017/
https://www.youtube.com/watch?v=MUZWZj1pu94
https://steem.io/
https://steem.io/
https://twitter.com/bytemaster7
https://twitter.com/bytemaster7
https://twitter.com/bytemaster7
http://www.blocktivity.info/
http://www.blocktivity.info/
https://github.com/cryptonomex/graphene
https://bytemaster.github.io/update/2014/12/18/What-is-BitShares/
http://bytemaster.github.io/article/2014/12/20/BitShares-as-a-Bank/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bit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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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은 2016 년 비트쉐어를 떠난 뒤 Ned Scott 과 함께 스팀(Steem)과 스팀잇(Steemit)을 창업했다. 

스팀잇은 스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다. 스팀은 여러 방면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 스팀은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도입했고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다. 그 중 가장 주목할만한 기능은 스팀 블록체인의 고유 토큰을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소유권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토큰 모델이었다. 스팀 블록체인에서는 각 온체인 거래 마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사용자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토큰의 양에 따라 

대역폭(bandwidth)과 같은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스팀의 전체 토큰의 1%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사용자는 스팀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한계치에 다달았을 때 전체 

네트워크 자원의 1%를 할당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팀은 수수료없는 거래를 지원하고 시빌 공격(Sybil 

attack)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스팀잇은 사상 처음으로 대중확장으로 이어진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스팀은 현 시점까지 그 어느 블록체인보다도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Larimer 는 2017 년 초반 스팀에서 나온지 몇 개월 후 EOS 를 발표했다. 비트쉐어와 스팀은 DEX 나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블록체인이었던 반면, EOS 는 다목적용 및 튜링 완전한 

플랫폼으로 수많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 구축될 수 있는 블록체인이다. EOS 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이더리움(Ethereum) 및 네오(NEO), 카다노(Cardano), 디피니티(Dfinity), 테조스(Tezos), 

R 체인(Rchain) 등 기타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완성시키고자 한다. 

Block.one 은 EOS 를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체계"로 묘사한다. EOS 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계정명, 프로토콜 차원에서의 계정 복구, 수수료 없는 거래 등 혁신적인 기능들과 함께 검증 및 거버넌스와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발전할 수 있는 아키텍쳐를 제공한다.  

Block.one 은 EOSIO 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회사다. Larimer 는 Block.one 의 CTO 직을 

맡고 있고 본 회사의 CEO 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둔 연쇄 창업가 Brendan Blumer 가 맡고 있다. 

Block.one 은 현재 50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https://twitter.com/certainassets
https://steem.io/
https://steemit.com/
https://steemit.com/
http://steem.io/
https://en.wikipedia.org/wiki/Sybil_attack
https://en.wikipedia.org/wiki/Sybil_attack
http://www.blocktivity.info/
https://en.wikipedia.org/wiki/Turing_completeness
https://ethereum.org/
https://neo.org/
https://www.cardano.org/en/home/
https://www.cardano.org/en/home/
https://dfinity.org/
https://dfinity.org/
https://www.tezos.com/
https://www.tezos.com/
https://www.rchain.coop/#home
https://www.rchain.coop/#home
https://www.rchain.coop/#home
http://block.one/
https://github.com/eosio
https://twitter.com/BrendanBl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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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투자이론 

자사는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효과의 궤변(The Smart Contract Network Effect Fallacy)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단일 플랫폼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사는 여러 개의 지배적인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며 각 플랫폼은 각기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이 똑같은 

거래처리량, 보안성, 탈중앙화의 정도, 프로그래밍 언어, 표현성, 프라이버시, 지연속도, 합의 알고리즘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본 사항들은 사용처에 따라 필요한 정도가 각기 다를 것이고 개발자들은 

본인들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에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다.  

EOS 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동될 수 있으면서 높은 확장성을 가진 블록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특화된 

방식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다. EOS 는 검열 저항성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확장성과 최종 소비자의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EOS 의 목표는 중립적인 데이터베이스로서 실 활용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검열 저항성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로 검열 저항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EOS 의 개발팀은 탈중앙화를 이루는 것이 경제성과 성능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에 있어서 탈중앙화를 최대화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는, 높은 거래 처리량과 신속한 완결성(finality)을 제공하는 분산화·중립적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OS 는 글로벌한 규모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이 매 거래 마다 방대한 소비자급 컴퓨터들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탈중앙화의 정의부터 특정 블록체인들의 탈중앙화 정도 등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EOS 에서 

적용한 권한위임 지분증명(DPoS)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독자는 자사가 작성한 DPoS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EOS 는 블록체인 고유의 개방성, 검열 저항성, 단일 실패점 제거 등에 필요한 탈중앙화의 

정도를 유지하면서 거래속도 및 처리량을 최적화하고자 한다.  

EOS 는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기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설계한다.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싼 작업증명 방식 등 블록체인 설계에 있어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에서 

차용했다. 이는 네트워크를 부트스트래핑하기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더리움에게 많은 도전과제를 

https://multicoin.capital/smart-contract-network-effect-fallacy/
https://multicoin.capital/2018/02/23/models-scaling-trustless-computation/
https://multicoin.capital/2018/02/23/models-scaling-trustless-computation/
https://multicoin.capital/2018/02/23/models-scaling-trustless-computation/
https://multicoin.capital/2018/03/02/delegated-proof-stake-features-trade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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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주기도 했다. 사용량이 최대치에 달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사용불능이 되어버린다. 

이전에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와 같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더리움 관련자라면 모두 이더리움의 프로토콜 아키텍쳐에 극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약 600 억 달러 가치의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엔진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의 엔진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위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실험적인 조치다.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캐스퍼(Casper)의 지분증명 방식 및 샤딩의 보안성과 확장성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더리움의 주요 개발자들은 확장성 트릴레마를 해결하고 블록생성의 안전성, 확장성, 높은 정도의 

탈중앙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제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만에 하나 이더리움이 현재의 역량 

이상으로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론적인 탈중앙화의 정도가 낮더라도 빠르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선호할 수 있다.  

EOS 는 기본적으로 확장성을 지니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OS 는 

권한위임 지분증명 방식, 그래핀(Graphene), 메시지 기반 아키텍쳐, 웹어셈블리 가상머신(WASM), 계정 

및 사용자명, 프로토콜 차원의 계정 복구 등을 활용하며 아래에서 다루게 될 기타 사항들을 최적화한다. 

EOS 에 투자한다는 것은 EOS 와 같은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시장 규모를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OS 플랫폼에 구축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한 것은 단순하다. 

이는 바로 플랫폼 수준의 검열 저항성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거래처리량과 거래속도, 완결성(finality)을 

가진 중립적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스팅되는 것이다. 성능을 희생해서라도 자기주권 수준의 검열 저항성과 

탈중앙화를 최적화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모네로와 같은 암호자산에는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수천 개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자 하는 글로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는 적절하지 않다. 

EOS 는 시장을 지배할 잠재력이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중 하나일 것이다. EOS 는 현재 이더리움 

상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EOS, 이더리움과 더불어 몇몇 플랫폼들이 공존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 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 탈중앙화 비디오 및 오디오 플랫폼, 게임, BAT 와 같은 광고 네트워크 등 극단적으로 높은 거래 

처리량 및 속도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은 EOS 를 

https://www.cryptokitties.co/
https://www.youtube.com/watch?v=9RtSod8EXn4&amp;feature=youtu.be&amp;t=11493
https://medium.com/%40LarrySukernik/sovereign-grade-and-platform-grade-censorship-resistance-c1fb7b6b492a
https://basicattentiontok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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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것이다. 반면, 예측시장, 도박 등 극단적으로 높은 검열 저항성을 필요로 하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은 검열저항성을 극대화하는 이더리움 혹은 기타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도 있다.  

EOS 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EOS 는 애초에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될 필요가 없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높은 검열저항성을 필요로 하지않으면서 거래처리량이 높고 지연시간이 짧은 

어플리케이션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에 대해 몇가지 반론이 

있다.  

첫 번째 반론은 EOS 의 검열 저항성의 실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측시장 및 도박시장과 

같이 법적으로 회색영역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EOS 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EOS 에서 또한 잘 구동 될 수도 있다. 조만간 EOS 플랫폼이 출시된 후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구축하기 시작하면 EOS 의 검열저항성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시로 블록 생성자가 본인의 거래를 검열하고자 하는 것을 가정해보겠다. 만약 해당 블록 생성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도박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EOS 카지노에서의 본인의 거래를 

예외시켰을 시 해당 거래는 여전히 다음 블록 생성자에 의해 처리 될 것이다. 검열하고자 하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포착된다면 검열저항성을 위반하는 블록 생성자를 투표로 추방할 수 있다. 이 경우, EOS 는 

실제로는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과 같은 정도의 검열 저항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OS 의 높은 

거래처리량 및 낮은 지연시간 등의 혜택으로 그 어떤 개발자라도 서비스를 구축하기에 매력을 느끼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두번째 반론은 몇몇 어플리케이션은 탈중앙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탈중앙화를 통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팀이 좋은 예시다. 스팀잇은 한 회사가 보유한 중앙화된 

웹사이트이면서도 탈중앙화된 백엔드 시스템인 스팀 블록체인으로 구동되고 있다. 이는 회사와 사용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스팀잇은 스팀 상에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프로토콜로 보상을 얻는다. 

스팀잇은 컨텐츠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적으로 스팀 플랫폼은 제한없이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거주하는 국가와 상관없이 스팀잇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해 스팀 블록체인에 컨텐츠를 올릴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에 어떠한 진입장벽도 없다. 사용자들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소비하며 경제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기존 시장과 달리 스팀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 진입장벽 

https://steem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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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소비재와 서비스를 사고 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플랫폼들은 경제 수용성(economic inclusion)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사용자들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모든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스팀잇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또는 기타 약관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usy.org 등과 같은 스팀 블록체인 상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Busy.org 로 서비스를 옮기더라도 사용자는 모든 데이터, 컨텐츠, 돈 등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중앙화된 주체의 서버가 아닌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키텍쳐는 중앙화된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돈 혹은 데이터를 소유하기 상당히 어렵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이 증가하여 중앙화된 서비스들이 더욱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은 규제, 방화벽 등의 진입장벽 혹은 

페이팔(PayPal)과 같은 중앙화된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필요없이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은 누구든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앙화된 주체, 중개자, 게이트키퍼 

등의 통제력을 낮추기도 한다. 만약 개발자들이 EOS 와 같이 탈중앙화되었으면서도 마치 중앙화된 

서비스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반론은 개발자들이 특정 플랫폼 상에 서비스를 구축하기 전에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개런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Facebook)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페이스북 전용 앱을 만드는 개발자는 없을 것이다. 개발자와 투자자는 플랫폼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을 큰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Instagram)이 일방적으로 

포스트에서 URL 을 없애버렸을 당시 이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사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EOS 의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공유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서의 오너십과 투표권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EOS 지분에 비례한다. EOS 의 가치는 높은 거래처리량과 중립적이고 글로벌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이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있어 높은 자유도를 부여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에 의해 본인들의 서비스가 수포로 돌아갈 걱정을 하지않도록 한다.    

 

  

https://busy.org/
https://twitter.com/VitalikButerin/status/986107008892846080
https://twitter.com/VitalikButerin/status/9861070088928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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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프로토콜 매커니즘 

권한위임 지분증명 

권한위임 지분증명의 특징, 트레이트오프, 공격 유형, 장점 등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독자들은 자사의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권한위임 지분증명은 잘 알려지고 어느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정된 일부 주체에게만 블록생성을 

맡기는 것인데, 이는 작업증명 혹은 기타 지분증명 기반 블록체인보다 비교적 더 높은 확장성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권한위임 지분증명에서는 네트워크 토큰 보유자들이 블록생성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 각 

투표는 투표자의 지분에 따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블록을 

생성할 자격을 가지게 된다. 사용자들은 본인들을 대신해 투표권이 있는 이에게 대리인 자격으로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친구 혹은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위임자 지정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다. 권한위임 지분증명은 토큰홀더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대의 민주제이자 리퀴드 민주주의다. 

권한위임 지분증명을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계급조직 구조와 같지만 디지털화되어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면 민주주의와 기업 경영 구조 

모두 문제점이 있지만 권한위임 지분증명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프로토콜들이 본질적으로 

오픈소스라는 것이다. 이는 곧 소수의 사용자들이 과반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포크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민주주의, 기업, 기타 조직구조 등에서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한다.  권한위임 지분증명은 기존의 많은 거버넌스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보다 더 유연하고 투명한 체계다.  

투표로 블록 생성자를 선출할 수도, 추방할 수도 있다. 이는 블록 생성자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 평판과 

수익을 잃게함으로써 좋은 행동을 유인하는 시스템이다. 추가적으로, 슬래싱(slashing)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히 권한위임 지분증명에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 지분증명은 사용자로 하여금 네트워크의 

지분과 비례한 수의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권한위임 지분증명에서는 블록 생성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대한 영향력이 각 사용자들의 네트워크의 지분과 비례한다. 블록 생성자 본인들은 큰 

지분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사용자들로부터 득표하기 위해 경쟁해야만 한다.  

https://multicoin.capital/2018/03/02/delegated-proof-stake-features-tradeoffs/
https://steemit.com/dpos/%40dantheman/dpos-consensus-algorithm-this-missing-white-paper
https://en.wikipedia.org/wiki/Delegative_democracy
https://en.wikipedia.org/wiki/Representative_democracy
https://en.wikipedia.org/wiki/Delegative_democracy


 

 10 

Larimer 의 모든 프로젝트는 권한위임 지분증명을 사용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발전해나아갔다. Dan 은 EOS 에서 BFT(비잔티움 장애 허용) 권한위임 지분증명을 도입했다. Larimer 는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한다: 

“블록은 매 0.5 초다마다 99.9%의 완결성으로 생성되고 매 2 초 혹은 그 이하의 시간에 100% 

완결성으로 컨펌된다. 우리는 이를 블록 생성자들이 해당 로컬체인을 확장할때마다 블록컨펌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달성한다. 블록 생성자가 같은 블록 높이 혹은 같은 타임스탬프가 찍힌 

두개의 블록을 컨펌한다면 비잔티움 장군 문제가 증명된다. 블록 생성자들은 각 컨펌마다 

증가하는 일련의 숫자를 블록에 포함시킨다. 만약 서로 다른 두개의 블록에 같은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컨펌하는 블록 생성자가 있다면 그가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임이 증명된다.   

한 명의 블록생성자는 매 번 하나의 블록만 생성할 수 있고 각 블록 생성자들은 더 긴 체인이 

발견되었을 때만 포크된 체인에서 전환한다. 이 때문에 포크된 상태에서 불가변한(irreversible) 

블록을 만드는 체인은 ⅓ 이상의 블록생성자들이 암호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헌법을 적용하는 커뮤니티는 해당 블록 생성자의 

계정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블록 생성자는 자동적으로 블록 

스케줄에서 제외된다. 권한위임 지분증명 기반의 블록체인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장 

긴 체인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고싶은 독자는 Larimer 와의 인터뷰 영상과 EOSIS 백서에서 관련 부분을 

참조하길 바란다. 

 

 웹어셈블리(WASM) 가상머신 

EOS 는 웹어셈블리(WASM) 가상 머신을 통해 출시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현재 전용 가상머신인 이더리움 

가상머신(EVM)을 사용하고 있다. WASM 은 EVM 에 비교해 더 빠르고 모든 방면에서 더 좋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더리움마저 WASM 을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 디피니티(Dfinity)와 같은 이더리움의 

경쟁자들은 WASM 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WASM 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속도와 성능의 개선 

2.        C, C++, Rust 등을 비롯한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예정 

https://steemit.com/eosio/%40dan/eos-io-development-update
https://www.youtube.com/watch?v=57hfF4o4-2A
https://github.com/EOSIO/Documentation/blob/master/TechnicalWhitePaper.md#consensus-algorithm-bft-dpos
http://webassembly.org/
https://medium.com/mozilla-tech/why-webassembly-is-a-game-changer-for-the-web-and-a-source-of-pride-for-mozilla-and-firefox-dda80e4c43cb
https://github.com/ewasm/design
https://dfinity.org/faq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Assembly/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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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상기 언어에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들이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기 

위해 Solidity 같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EOS 플랫폼에 본인들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개발자들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해 개발된 툴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EOS 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WASM 을 사용한다면 뛰어난 최적화 및 디버깅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개발 절차를 가속화하고 단순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OS 의 특징 

지금부터는 EOS 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확장성 

EOS 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 기타 경쟁 플랫폼보다도 확장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EOS 의 개발자들은 큰 규모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더리움 

수준의 거래 처리량, 속도, 대역폭 등을 크게 능가하는 성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는 특정 토큰의 ICO, 크립토키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네트워크 불능화 사건으로 인해 잘 

알려져있다. 기출시된 일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편적으로 네트워크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는 

이더리움이 현재 상태로는 큰 규모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플라즈마, 샤딩, 지분증명, 스테이트 채널 등 확장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EOS 는 이더리움처럼 작업증명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장성을 갖추어 나가는 대신, 초기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을 갖춘 상태로 출시될 것이다.  

권한위임 지분증명은 EOS 의 확장성에 기여한다. 권한위임 지분증명은 작업증명 혹은 지분증명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블록을 생성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비트쉐어와 스팀은 블록을 생성하는데 

3 초가 소요되지만 EOS 는 0.5 초를 목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웹어셈블리 가상머신과 합의 

알고리즘에서 상태를 제외하는 기능은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http://bitcoinist.com/how-the-status-ico-almost-crashed-the-ethereum-network/
https://qz.com/1145833/cryptokitties-is-causing-ethereum-network-congestion/
http://plasma.io/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Sharding-FAQ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Sharding-FAQ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Proof-of-Stake-FAQ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Proof-of-Stake-FAQ
https://raiden.network/
https://raiden.network/
https://themerkle.com/dan-larimer-reportedly-working-on-sub-second-latency-in-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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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의 커뮤니티 테스트넷은 현재 진행중이며 블록을 생성하는데 2 초가 소요되며 최근에는 초당 

600 개의 거래를 이루어 냈다. 이는 메인넷 블록 생성자들이 사용할 컴퓨터의 성능보다 확연히 낮은 

성능의 소비자급 하드웨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최근 개발 소식에 의하면, Larimer 는 EOS 의 네트워크가 

1,000~6,000TPS(특정 최적화 환경에 따라 유동적), 0.5 초의 블록생성 시간, 약 1 초 간격의 완결성으로 

출시될 것으로 밝혔다. EOS 네트워크는 향후 병렬실행(parallel execution)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체인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이더리움은 명시적인 완결성 없이 15TPS 를 가지고 

있으며, 블록생성에 15 초, 거래를 유효화하는데는 약 2 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캐스퍼(Casper) 지분증명 

방식의 성능은 아직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더리움의 샤딩 활용은 EOS 가 상호운용 가능한 체인을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 하지만 완결성에 다다르는 시간에 따라 EOS 대비 지연시간이 

더 길 수 있다.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심찬 약속을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면 

이들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초당 10 만의 거래속도를 약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들 

프로젝트와 EOS 의 주장에 무게가 다른 이유는 Larimer 본인이 이전에도 자신이 구축한 아키텍쳐를 

활용하여 확장성이 높은 블록체인을 구축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EOS 에 대해 적어도 비트쉐어 

및 스팀과 같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EOS 의 현재 진행중인 개발과정을 토대로 자사는 EOS 가 

기존의 플랫폼들보다 더 높은 거래속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큰 오너십을 통한 네트워크 자원 소유권 확보 / 수수료 없는 거래 

EOS 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으로는 EOS 고유의 토큰 모델을 꼽는다. 대부분의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이더리움과 같은 토큰은 일차적으로 네트워크 상의 수수료로 사용된다. 네트워크 상에서의 

모든 행위는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컴퓨터 연산을 실행하는 블록 생성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체계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1.        시빌 공격 혹은 스팸 메일 등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여 차단할 수 있다.  

2.        네트워크를 구동하는 블록 생성자들에게 보상한다. 

http://eostracker.io/
http://eostracker.io/
http://eostracker.io/
https://medium.com/eosio/eosio-dawn-3-0-now-available-49a3b99242d7
http://www.blocktivity.info/
https://en.wikipedia.org/wiki/Sybil_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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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자들은 블록을 생성함으로써 거래 수수료를 얻는다. 또한 거래 수수료는 검증자들로 하여금 검증 

절차에 참여토록 하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보안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같은 네트워크는 현재 하이브리드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검증자들은 인플레이션(블록 보상)과 

거래 수수료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디지털 현금"에서 가치저장 수단 혹은 결제 시스템 구조에서 ‘정산' 레이어로 바뀌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는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더 두드러지게 높다. 이는 네트워크 상의 

행위들이 단순히 가치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상의 탈중앙화된 

트위터(Twitter)와 같은 리로이(Leeroy)에서는 사용자들이 매번 트윗, 리트윗, 답장 등을 할 때마다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록 몇 센트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사용자 경험으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만약 네트워크 사용량이 한계치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사용자들은 타 사용자들보다 거래에 

높은 가스비를 포함함으로써 다른 사용자들과 경쟁하게 된다. 채굴자들이 오히려 이런 인센티브 모델을 

악이용해서 사용자들을 착취해도 모를 일이다. 

EOS 는 이와 완전히 다른 토큰 모델을 사용한다. EOS 토큰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내의 오너십과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표방한다. 만약 사용자가 EOS 토큰 총발행량의 

1%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자는 EOS 네트워크 내 대역폭, CPU, 메모리 등의 네트워크 자원을 1%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EOS 의 거래 수수료는 항상 0 이다. EOS 의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네트워크 토큰을 소유하거나 대출해야만 한다. 

EOS 는 블록 생성자들에게 수수료와 인플레이션을 지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만 보상한다.  

EOS 토큰은 대체 가능한 디지털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생각할 수 있다. EOS 토큰은 온체인 상에서 시행되는 권한위임 

투표를 통해 거버넌스 권한을 토큰 홀더들에게 부여하는 유한한 자산이다. 뿐만 아니라, 토큰 홀더들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별다른 리스크 없이 대출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EOS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큰 홀더들은 EOS 상에 구축되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에게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대출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디지털 재산에 

https://leeroy.io/
https://blog.keep.network/miners-arent-your-friends-cde9b6e0e9ac
https://twitter.com/TusharJain_/status/9631770002938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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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차료를 받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모델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과 토큰 보유자들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며, 거래 수수료를 받는 네트워크 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보고서의 가치평가 부분에서는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토큰의 가치축적 방식에 대해서 다룬다.  

 

사용자명(名)과 계정 

EOS 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적용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사용자명과 계정 복구 

기능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블록체인에서 “계정"이라는 것은 통상 문자와 숫자의 긴 배열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주소는 인간이 읽거나 기억하고 구분하거나 입력하기 어렵다. 이렇듯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주소로 인한 사용자 경험 문제나 잃어버린 자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하기도 무서울 

정도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UX 관련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Ethereum Name Service 과 모네로(Monero)의 OpenAlias 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등장했다. 

비트쉐어와 스팀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EOS 는 사용자명 기능을 프로토콜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킨다. 

사용자는 @multicoincapital 과 같이 사용자명을 등록할 수 있고 벤모(Venmo)나 트위터와 같이 

사용자명으로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EOS 의 프로토콜은 이름공간(namespace)을 

지원함으로써 @multicoincapital 이라는 계정의 보유자만이 @myles.multicoincapital 혹은 

@kyle.multicoincapital 과 같이 하위 계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계정들은 사용자간에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EOS 네트워크의 계정에서는 유연한 권한관리체계(permission management systems)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중요한 계정이 다른 계정들을 통제할 수 있고 개인키를 공유하지 않고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myles 계정의 소유자가 @multicoincapital 계정의 

SNS 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myles 계정은 @multicoincapital 의 어떠한 

키도 통제하지 않지만 @myles 계정을 통해 @multicoincapital 계정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메시지들은 여전히 @myles 계정 내의 키를 통해 서명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계정은 해당 계정을 대신하여 어떤 계정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완전하게 

https://news.bitcoin.com/500-million-mistakenly-sent-ethereums-genesis-address/
https://ens.domains/
https://openalias.org/
https://openalias.org/
https://bitshares.org/technology/dynamic-account-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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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는 조직들은 블록체인 외의 조직들처럼 유연하면서도 소유권과 

권한구조를 탄탄하게 가질 수 있다.  

권한의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EOS 백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모든 계정은 자동적으로 두 

부류의 권한 그룹을 생성해낸다. 첫 번째 그룹은 “오너(owner)", 두 번째 그룹은 “액티브(active)”로 

불리운다. 액티브 권한은 오너를 바꾸는 것 외에는 모든 권한이 있으며 액티브 권한 밑으로 새로운 하위 

부류의 권한을 구성할 수 있다. 반면, 오너 권한 키는 다중 서명에 사용되거나 콜드스토리지에 저장될 수 

있다.  

 

출처 

 

EOS 의 소프트웨어에 등록된 계정은 특정 거래의 종류에 따라 거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만약 

사용자가 본인 계정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해당 거래가 전파된 후 거래가 7 일 이후에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필요하다면 거래가 실행되기 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거래시간을 예약하는 것은 사용자와 개발자들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다. EOS 의 

https://github.com/EOSIO/Documentation/blob/master/TechnicalWhitePaper.md#accounts
https://camo.githubusercontent.com/8cd91b490fed0c94369251791eb25d74bcf54460/687474703a2f2f656f732e696f2f7770696d672f6469616772616d32677261797363616c65322e6a7067
https://camo.githubusercontent.com/8cd91b490fed0c94369251791eb25d74bcf54460/687474703a2f2f656f732e696f2f7770696d672f6469616772616d32677261797363616c65322e6a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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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간 설정 기능은 보안성을 크게 높일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해커 등이 절도를 시도할 유인을 

없앨 수 있다.  

EOS 의 계정 체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시도는 프로토콜 차원에서 계정복구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서는 프로토콜 차원의 계정복구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서 

계정을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제 3 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키관리를 

아웃소싱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용이할 수 있으나, 제 3 자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고 이는 곧 사용자가 실제로는 본인의 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관리인 없이 사용자가 개인키를 잃어버린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프로토콜 레이어의 계정복구 기능을 만들 수 있지만 이더리움이 

출시된지 2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EOS 의 사용자들은 본인들의 개인키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누군가가 개인키를 훔쳐갔을 시 

다시 개인키를 복구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한명 혹은 그 이상의 “계정 복구 파트너"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사용자의 개인키를 누군가가 절도했을 경우, 사용자는 계정복구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 오너 

개인키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최소 지난 30 일 전까지 활동한 오너키와 계정복구 파트너들의 

승인을 통해 오너 개인키를 다시 설정한다. 계정복구 파트너들은 계정복구 차원에서만 도와줄 수 있고, 

그 외의 계정 관련 사항은 통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중 서명 계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키관리를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 현실세계의 사회관계망의 힘을 차용한다.  

또한, 이는 강력하게 소비자들에게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은 주로 기술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알기 때문에 주로 제 3 자의 서비스에 개인키 관리를 맡긴다. 

EOS 네트워크에서는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개인키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개인키를 절도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이런 계정복구체계는 사용자의 현실세계의 신원과 사용자의 개인키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사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EOS 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EOS 를 사용한다면 기업들은 더 쉽게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키를 공유하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OS 네트워크에서 기업들은 오너십 구조를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https://www.coin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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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타 플랫폼과 비교하여 개인키에 대한 절도 혹은 분실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사용자명과 

계정 등을 포함한 EOS 의 자산은 무기명 자산이면서도 프로토콜 차원에서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보편화된다면 기업들은 더더욱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기업들이 EOS 에서 

권한체계를 만들면 오너십을 분배함과 동시에 단일실패점의 리스크를 낮추고 제 3 자의 개입없이 

현실세계와 동일한 계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온체인 거버넌스와 오프체인 정치  

EOS 는 권한위임 지분증명을 사용하여 온체인 거버넌스를 시행한다. 이는 곧 토큰 홀더들이 본인들의 

토큰을 사용하여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OS 에서 가장 중요한 온체인 거버넌스는 블록 생성자에 대한 투표다. 하지만 토큰 홀더들의 투표는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파라미터의 변경, EOS 헌법의 개정,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결정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권한위임 지분증명을 온체인 거버넌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독자들은 자사의 DPoS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거버넌스는 블록체인계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이런 논쟁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치열한 논쟁을 꼽으라면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온체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될 것이다.  

일부는 온체인에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자사는 온체인 거버넌스가 

실험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존하는 프로토콜 중 확장성을 가진 온체인 거버넌스를 도입한 

프로토콜은 많지 않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오프체인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온체인 거버넌스를 옹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거버넌스로 인해 네트워크의 결정이 정체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다.  

EOS 는 프로토콜의 핵심 기능으로서 온체인으로 거버넌스를 포함한다. EOS 의 가장 큰 경쟁 플랫폼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이와 같이 형식화된 거버넌스를 시행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두 플랫폼의 

https://multicoin.capital/2018/03/02/delegated-proof-stake-features-trade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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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실험일 것이다. 시장은 궁극적으로 

온체인과 오프체인 거버넌스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방식인지 판단할 것이다. 일부 어플리케이션들은 

형식화된 거버넌스를 필요로 할 것이고 기타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보다는 유연한 거버넌스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논쟁의 해결, 잘못된 계약서의 수정, 버그가 발견된 계정의 동결, 헌법의 

개정 등을 위해 명확한 구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비트코인과 같이 무결성을 보장하고 탈중앙화의 정도가 높은 가치저장수단에 

어울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EOS 와 같이 많은 기업들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빠르고 유연한 

체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다. 

온체인 거버넌스를 시행할 시, 오프체인에서의 조직화된 정치는 증가하게 된다. EOS 는 의사결정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들은 본인들의 주장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실제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생태계 내의 정치는 EOS 블록체인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일부는 벌써 네트워크 

출시 직후 초기 블록생성자로 선출되기 위해 득표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OS 커뮤니티는 블록 

생성자들의 투표 비용 지불 여부, 참여자들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토큰 락업 여부 등에 대해 뜨겁게 

논쟁하고 있다.  

올해 런칭되는 EOS 는 온체인 거버넌스를 적용한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다. 테조스(Tezos) 와 

디피니티(Dfinity) 또한 온체인 거버넌스를 적용한 상태로 출시될 것이고 대쉬(Dash)는 이미 온체인 

거버넌스를 실행하고 있다. 블록체인계는 앞으로 더 정치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또한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프로토콜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절차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한편으로, 온체인 거버넌스를 적용한 프로토콜들은 논쟁이 발생했을 시 결정을 강제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 오프체인 거버넌스에서는 통상적으로 논쟁 발생 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체인 거버넌스는 더 많은 포크체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온체인 거버넌스는 커뮤니티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가 특정 이슈에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확실히 구분을 지어 놓을 것이다. 이 과반수의 참여자들은 그들이 반대하는 정책이 입안된다면 그 즉시 

포크체인을 만들어 내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온체인 혹은 오프체인 거버넌스 둘 중 

https://forums.eosgo.io/discussion/351/block-producer-candidate-report-1-march-7-2018
https://steemit.com/eosio/%40thomasbcox/eos-io-why-letting-block-producers-pay-you-for-your-vote-is-harmful
https://www.reddit.com/r/eos/comments/81ac0z/eos_voting_6_month_lockup_period_and_token_reward/
https://t.me/EOSGov
https://t.me/EOSGov
https://www.tezos.com/
https://dfinity.org/
https://dfinity.org/
https://dfinity.org/
https://www.da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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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지 예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자사는 실험적인 차원에서 이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EOS 스토리지 

EOS 의 블록 생성자들은 거래를 검증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EOS.IO 

스토리지는 컨텐츠 주소 지정(content addressing) 및 블록 생성자들의 물리적인 저장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IPFS 를 사용하는 체계다. 

EOS 스토리지는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Filecoin 이나 Storj 와 같은 탈중앙화 

스토리지 체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Filecoin 과 Storj 에서는 사용자들이 서비스의 호스트와 특정 

사용기간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다.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EOS 스토리지에서는 사용자들이 스토리지 계약에 특정 EOS 

토큰을 넣어놓고 이를 다시 회수하기 전까지 파일 등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정 데이터를 

참조해야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및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은 에스크로가 데이터를 저장한 사용자의 

토큰을 보관하고 있는 한 언제나 해당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토큰은 온전히 상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형태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구적으로 스토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토큰은 효과적으로 소각되는 것과 같다. EOS 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블록 생성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큰을 락업하는 사용자들은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동안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희석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지출 없이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EOS 스토리지의 가격 및 용량의 산정 방법과 파일의 업로드 및 복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독자들은 EOS 스토리지 백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EOS 스토리지는 올해 6 월 EOS 네트워크가 출시된 

직후에는 지원되지 않으나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      

 

https://github.com/EOSIO/Documentation/blob/master/EOS.IO%20Storage.pdf
https://github.com/EOSIO/Documentation/blob/master/EOS.IO%20Storage.pdf
https://ipfs.io/
https://filecoin.io/
https://storj.io/
https://storj.io/
https://github.com/EOSIO/Documentation/blob/master/EOS.IO%20Stora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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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헌법 

EOS 는 서명하는 모든이들에게 적용되는 P2P 서비스 이용약관인 “디지털 헌법"에 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모든 사용자들은 매 거래 시 본 헌법의 해시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EOS 는 사용자가 해당 헌법에 

담겨진 조항들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헌법은 모든 참여자가 동의한 의도와 규칙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헌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은 프로토콜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사용자가 헌법의 해시를 포함해 거래를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사용자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에 대한 구상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만약 EOS 가 디지털 코먼웰스라면, EOS 헌법은 미국의 헌법, 권리장전, 법 등을 하나의 

EOS 버전으로 융합한 것과 같다.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경제학, 게임이론, 암호학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참여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유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약관 및 국가 헌법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게끔 유인하지는 않는다. 그저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을 정의하고 

형식화하여 조항을 위반하는 행동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위반한 행동을 식별한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커뮤니티마다 다를 것이다. EOS 의 디지털 헌법은 위의 두가지 원칙을 하나에 담고자 

하는 시도다. 이는 거래의 순서를 합의하는 방식처럼 프로토콜 자체에 설계될 수 있는 특정 기능들이 

있을 것이고 블록 생성자들이 자신들의 직책을 유지하도록 정직하게 행동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제할 수 없거나 쉽게 유인될 수 없는 이유로 요망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EOS 는 디지털 헌법을 도입하여 커뮤니티의 가치를 정의하고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석하거나 

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논쟁 해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EOS 헌법은 21 명의 블록 생성자 중 15 명이 헌법 수정에 동의한다면 개정될 수 있다. 자사는 EOS 의 

헌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 올해 6 월 EOS 블록체인이 출시되는 

것과 발 맞추어 현재 텔레그램(Telegram), EOS 포럼, 기타 플랫폼 등에서는 EOS 헌법의 초안 관련 

거버넌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https://github.com/EOSIO/Documentation/blob/master/TechnicalWhitePaper.md#constitution
https://t.me/EOSGov
https://forums.eosgo.io/
https://forums.eosgo.io/
https://steemit.com/eos/%40dantheman/how-to-create-a-meaningful-blockchain-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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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통한 자체 자금조달 

모든 블록체인은 인플레이션 혹은 거래 수수료를 퉁해 보안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작업증명 

혹은 지분증명과 관계 없이 모든 블록 생성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비용이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채굴자들은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인플레이션과 

거래수수료로 자금을 조달 받는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모델로 전환하려고 하나 이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비트코인은 종국에는 온전히 거래 수수료로만 보상하게 될 것이다.     

사실, 거래 수수료로 네트워크 보안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킨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 거래 수수료가 무지하게 높지 않은 한 수수료만으로 채굴자들을 보상을 한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다수의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인플레이션율이 0%에 달하면 보안성은 

불능이 될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로 보상하는 방식은 활동적인 사용자들만이 네트워크 

보안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동적인 사용자들은 이로 발생하는 혜택에 무임승차하도록 한다. 비트코인을 

거래용이 아닌 장기적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한 네트워크의 보안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거래 수수료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이더리움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이더리움은 글로벌한 컴퓨터이자 사용자를 위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모든 네트워크 상의 행위에 거래 수수료를 

지불토록하는 것은 그 비용이 상당할 뿐더러 사용자 경험을 경악할만 수준으로 낮추어 버린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플랫폼 상에서는 절대 구축하지 못한다. Peepeth 와 같이 SNS 에서 사용자들에게 

좋아요, 리포스트, 팔로우 등 모든 행위에 과금하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보인다. 그것이 얼마나 

작은 금액이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들을 오프체인에서 운영토록 할 

것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있다.  

EOS 네트워크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비용은 온전히 인플레이션으로 

지불된다. EOS 소프트웨어의 하드캡은 1 년에 5%의 인플레이션율로 하드코딩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투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블록 생성자들은 자신들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인플레이션율에 투표할 수 있으며 블록 생성자들의 요구의 평균값이 적용된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들이 판단했을 때 블록 생성자들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투표하여 

http://randomwalker.info/publications/mining_CCS.pdf
https://peepeth.com/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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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토큰 홀더들에 의해 인플레이션율이 정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 

블록 생성자의 보상이 정해진다면, 사용자들은 나머지 인플레이션율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선택지 중 하나는 추가적인 토큰을 소각해버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EOS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블록 생성자가 5%의 인플레이션율 중 3%를 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2%의 인플레이션율은 

토큰홀더들의 재량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남은 자금은 커뮤니티에 이익을 주는 계약에 할당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토큰 홀더들의 투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자금은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당되어 각기 다른 개발팀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일부 자금은 해킹에 대한 

바운티 혹은 해커톤을 주최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EOS 는 이런 방식으로 자가 발전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EOS 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발자들은 캠페인을 벌여 

토큰홀더들로부터 득표해 EOS 블록체인 자체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자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EOS 블록체인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뿐만이 아니라 오프체인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이미 EOS 상에 

구축된 프로젝트 중 EOS 커뮤니티가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에도 자금이 할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그레이드와 버그 수정 

모든 코드는 버그에 걸릴 수 있다. EOS 는 이를 알기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스템화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증자들은 어떤 거래를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검증자들로 하여금 특정 거래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EOS 는 검열에도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한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는 악의적인 검열로서 특정 참여자들을 디지털 경제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의적인 검열로서 버그가 있는 코드의 실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EOS 는 블록 생성자들에게 버그 및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코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다. 21 명의 블록 생성자 중 15 명이 동의할 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좌 혹은 계약을 동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버그가 있는 계약이 네트워크 자원을 과하게 소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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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자금 유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21 명의 블록 생성자 중 

15 명이 동의할 시, 어플리케이션 혹은 계약에 포함된 버그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도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하게 과반수의 블록 생성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EOS 의 사용자들이 

이러한 결정에 반대한다면 투표하여 블록 생성자를 추방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지하는 

주체를 블록 생성자로 대체할 수 있다.   

 

블록체인 간 커뮤니케이션 

EOS 는 확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여러 방식으로 개선한다. 위에 기술된 확장성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은 효과적으로 확장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나, 단일 체인의 거래 처래량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더라도 종국에는 한계치에 달하게 된다. EOS 의 확장성을 높히고자 하는 계획은 

단일 체인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상호운용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포함한다. 

EOS 는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상정함으로써 상호운용을 가능토록하는 접근방식을 

이용한다. 라이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검증은 처음부터 프로토콜에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체인이 

다른 체인에서 발생한 거래를 검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식과 EOS 의 1 초 간격의 완결성을 결합하면 두 EOSIO 체인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3 초 이하로 실행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저지연(low-latency) 커뮤니케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EOS 상에 

구축된 어플리케이션들과 블록 생성자들이 각기 다른 체인에 거래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체인들은 서로 다른 체인이더라도 같은 블록 생성자들에 의해 거래가 검증된다.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블록 생성자들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다른 체인들을 검증하면서도 EOS 토큰을 사용하여 해당 

체인들이 가진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EOS 토큰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더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medium.com/eosio/eosio-dawn-3-0-now-available-49a3b9924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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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LOCK.ONE 의 자본 투자  

EOS 는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자본 투자가 잘된 프로젝트 중 하나다. Block.one 의 일년에 걸친 ICO 는 

사상 가장 성공적인 토큰 세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20 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Block.one 은 이제 전장에 나서기 앞서 필요한 모든 군자금을 확보했다.  

EOS 의 토큰 세일로 확보한 자금은 법적으로는 Block.one 의 매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Block.one 은 

대부분의 자금을 EOS 생태계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사의 자본만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요건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의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태반이다. 너무 많은 자본은 개발팀들로 하여금 일할 동기를 떨어트리고 낭비를 일 삼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회사의 위력은 올바르게 사용하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Block.one 은 확보한 자금에 추가적으로 총 EOS 토큰 발행량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Block.one 이 6 월에 

출시하는 EOS 블록체인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다. 사실, EOS 블록체인이 

출시된다면 EO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여러 블록체인들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Block.one 이 

ICO 로 조달한 자금을 EOS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한다면 본인들이 보유한 토큰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Block.one 은 이미 주요 파트너십과 직원 채용을 통해 EOS 토큰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lock.one 은 최근 빗썸(Bithumb)의 전 CEO 인 Richard Jung 을 고용해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 시장인 한국의 대표로 두었다. 자사는 Block.one 이 이와 궤를 같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EOS 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자본을 지속 투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태계 지원 펀드  

Block.one 이 토큰세일로 벌어들였던 자금을 생태계로 다시 재투자했던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생태계 

지원 펀드였다. 첫 생태계 지원 펀드는 Tomorrow Blockchain Opportunities 와 함께 만든 5,000 만불 

https://cryptovest.com/news/breaking-blockone-ceo-brendan-blumer-announces-1-billion-in-capital-for-eos-projects/
https://eos.io/faq
https://steemit.com/eos/%40eosio/richard-jung-former-ceo-of-bithumb-joins-block-one-as-head-of-korea
https://steemit.com/eos/%40eosio/richard-jung-former-ceo-of-bithumb-joins-block-one-as-head-of-korea
http://tomorrowbc.com/
http://tomorrowbc.com/
http://tomorrowbc.com/
https://steemit.com/eos/%40eosio/block-one-and-tomorrow-blockchain-opportunities-announce-formation-of-eos-io-blockchain-focused-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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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펀드였다. 두번째 발표된 펀드는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가 이끄는 3 억 2,500 만불 가치의 펀드였다. 최근에 두개의 펀드가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는데, 

FinLab AG 가 이끄는 1,000 만불의 펀드와 아시아에 집중하는 2,000 만불 가치의 펀드인 EOS Global 이 

그 주인공이다.  

생태계 지원 펀드는 작년부터 꽤나 인기가 많아졌다. 디피니티(Dfinity)는 폴리체인(Polychain)이 주도하는 

생태계 지원 펀드를 발표하였고 이더리움 또한 L4 가 이끄는 생태계 지원 펀드를 발표했다. 

R 체인(Rchain)은 1900 만불 가치의 펀드를 조성했고 테조스(Tezos)와 기타 프로젝트들 또한 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생태계 지원 펀드는 자본이 많은 재단이 프로젝트 및 토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한 전문 투자자들에게 펀드관리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EOS 의 생태계 지원 펀드는 EOS 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EOS 

상에 서비스를 구축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에어드롭 문화 

EOS 생태계에서 흥미로운 발전은 커뮤니티의 사회계약의 일부로 등장한 “에어드롭 문화”다. EOS 

상에 구축하기로 발표한 프로젝트 중 가장 초기에 속하는 Everipedia 는 토큰세일을 진행하는 대신, 

EOS 제네시스 블록에서 EOS 토큰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토큰인 IQ 를 

에어드롭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다.  

에어드롭을 하는 것은 EOS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자 EOS 

토큰홀더들에게는 좋은 “배당금"이기도 하다. 자사는 에어드롭 문화가 어떻게 발전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에어드롭은 당연히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아마 ICO 혹은 

프라이빗 세일 등을 통해 토큰을 분배할 것이다. 하지만 에어드롭을 한다는 것은 EOS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에게 스마트한 방법이 될 것이다. 

Everipedia 는 선례를 보였으며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 선례에 따라 에어드롭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트렌드가 지속될 경우, EOS 커뮤니티 문화의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https://steemit.com/eos/%40eosio/block-one-and-tomorrow-blockchain-opportunities-announce-formation-of-eos-io-blockchain-focused-fund
https://twitter.com/novogratz
https://twitter.com/novogratz
https://steemit.com/eos/%40eosio/block-one-and-mike-novogratz-s-galaxy-digital-announce-joint-venture-for-new-usd325-million-eos-io-fund
http://www.finlab.de/index.php?id=2
https://medium.com/%40eosio/finlab-ag-and-block-one-36cf89e8d17a
https://medium.com/%40eosio/block-one-signs-200m-joint-venture-partnership-to-accelerate-asia-focused-eosio-ecosystem-c06ba10ebbe7
https://dfinity.org/
http://polychain.capital/
https://medium.com/dfinity/announcing-dfinity-fundraising-plans-and-a-massive-welcome-to-polychain-capital-and-andreessen-2ceb34769cd3
https://l4.ventures/
https://www.coindesk.com/investment-fund-moves-to-capitalize-on-ethereum-ecosystem/
https://www.geekwire.com/2018/new-seattle-venture-fund-aims-invest-190m-blockchain-startups-apps/
https://www.tezos.com/
https://ever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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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법적 리스크 

Block.one 의 토큰세일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애매모호하다. 일년간의 ICO 는 사상 가장 길었던 

토큰세일이었다. 또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크라우드세일이기도 하였으며 이가 규제기관의 이목을 

끌었다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Block.one 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언어를 명확히 사용해왔다. 

Block.one 은 발행되는 ERC-20 토큰은 추후 EOS 가 출시되었을 때 커뮤니티에 EOS 토큰을 분배하기 

위한 플레이스홀더로서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미국시민권자와 중국시민권자들의 

직접적인 토큰세일 참여를 차단했다. EOS 의 크라우드세일의 계약조건에서는 토큰세일로 조달되는 

자금은 Block.one 의 매출에 해당하며 그 어떠한 수탁의무를 암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구들이 투자자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는지는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1 년동안 토큰세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개발과정, 시장의 분위기 등에 따라 투자자들이 입장을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EOS 가 출시되었을 시점에는 EOS 토큰을 분배하기까지 

EOS 가 1 년동안 변덕스러운 시장을 견뎌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OS 출시에 발맞추어 EOS 토큰을 

분배 받는 이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투표에 참여하거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다. 결과적으로 EOS 의 토큰 분배는 전반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공평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의 ICO 는 당장 유동성이 없거나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시킨다. EOS 의 토큰 세일은 일반적인 비율배분형 네덜란드식 경매를 활용하여 한명의 고래가 

대부분의 토큰을 한번에 사버리는 것을 어렵도록 설계하였다.  

Block.one 은 EOS 의 실제 네트워크 토큰이 아닌 ERC-20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심각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ERC-20 토큰이 EOS 블록체인 출시 후 EOS 토큰에 접근할 

수 있는 개런티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Block.one 의 1 년에 걸친 ERC-20 토큰세일은 시장에서 EOS 토큰이 

얼만큼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여기에서 EOS 의 ERC-20 토큰 홀더들이 

바로 EOS 블록체인이 가치있다고 결정한 주인공들인 것이다. 만약 누군가 EO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을 출시하는데 초기에 분배된 ERC-20 토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에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OS 상에 구축되는 블록체인들은 사용자들에게 분배된 ERC-20 토큰을 지원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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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사용자들은 각 체인에서 본인들의 토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최초의 EOS 블록체인으로 수렴될 것이다.  

자사는 이와 같은 Block.one 의 법적 리스크가 EOS 와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OS 에 기반한 다수의 블록체인 출시 

위에서 설명한 법적 구조로 미루어 보았을 때, 6 월 2 일 EOS 출시 후 EO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축되는 다수의 블록체인은 ERC-20 토큰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50 명 이상의 블록 생성자로 

구성된 후보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 후보군이 전부 단일의 블록체인에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아는 것은 어렵다. 해당 블록 생성자 후보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각자의 블록체인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 블록체인들은 동부 혹은 서부로 나뉠수도 있고 각기 다른 헌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Evolution 이라는 프로젝트는 EOS 상에 블록체인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ERC-20 토큰을 

지원하지 않고 당프로젝트의 토큰을 에어드롭하여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기존 EOS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자사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의 발전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EOS Go 는  EOS 블록체인 출시에 앞서 커뮤니티의 초기 리더로 등장했다. 위에서 언급된 50 명 

이상의 블록 생성자 후보들은 모두 EOS Go 가 스폰서한 후보군 리스팅에 참여한 바 있다. 과반수 

이상의 블록 생성자 후보들은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운영하는데 동의하여 첫 21 명의 블록 

생성자를 선출하기 위해 첫 몇 분동안 투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다수의 블록체인이 출시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단일의 블록체인으로 수렴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유일한 시나리오는 EOS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커뮤니티가 크게 분열되는 것이다. 두 개로 

분열된 커뮤니티는 EOS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블록체인 내의 파라미터, 규칙, 헌법 등이 모두 달라지게 될 것이다. Evolution 이 선례를 만들었지만 

추후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다.  

https://www.evolutionos.com/
https://forums.eosg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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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20 토큰홀더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프로젝트를 지지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들이 분배된 ERC-20 토큰을 지원하는 한 ERC-20 토큰 홀더들은 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는 시장에 의해 어떤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인지 결정될 것이다. Block.one의 Thomas 

Cox 는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글을 통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실행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블록체인은 모두 어느정도의 실행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EOS 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EOS 가 일부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반면, 대부분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Larimer 의 첫 두 프로젝트인 비트쉐어와 스팀으로 부터 가져왔다. 또한, 비트쉐어와 스팀은 현재 서비스 

운영중인 블록체인들이다.  

백지에서 블록체인을 만들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 되지 않고 Larminer 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다. Block.one 은 자본 투자를 굉장히 잘 받은 회사기 때문에 Larimer 는 

CTO 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핀(Graphene)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등 Larimer 는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자사는 Larimer 가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EOS 는 지금까지의 프로젝트들 보다도 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EOS 가 몇 가지 실험적인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자사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사는 

자유시장에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하고 있다. 정말 재미있는 실험이 될 것이다.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DPoS 는 다수의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안되는 지분증명 모델 중 하나다. DPoS 에는 예측하기 

힘든 몇 가지 공격유형이 있다. 일부는 이론적으로 가능해보여도, 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또 

다른 일부는, EOS 가 충분한 확장성을 갖추었을 때야 비로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사는 이러한 

https://twitter.com/TBCox
https://twitter.com/TBCox
https://medium.com/eosio/bios-boot-eosio-blockchain-2b58b8a978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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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유형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근시일 내에 EOS 를 위협할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사는 이에 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DPoS 보고서에 담았다.  

 

사용자 확보 비용 

EOS 의 토큰 모델은 타 블록체인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EOS 로 사용자를 온보딩시키는 것은 다른 

플랫폼으로 유저를 수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용자가 EOS 계정을 등록할 때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토큰에 대한 소유권이 곧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어느 정도의 토큰을 보유하거나 대출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곧 EOS 상에 구축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지갑, 기타 인프라 제공자 등이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성격의 비용은 그 규모가 작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축적되어 크게 되어 버린다. 또한 사용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시빌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블록체인 프로토콜 상의 자유시장경제는 통상 수익을 0 에 가깝도록 하기 때문에 초기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의 수익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본인들의 비용까지 

처리하면서 새로운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메타마스크(Metamask)의 EOS 버전인 스캐터(Scatter)와 같은 서비스들이 매번 새로운 유저들에게 

무료로 주소를 생성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계정을 생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사용자들을 대신해 지불해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메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EOS 생태계 중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해당 

사용자는 모든 EOS 서비스에 같은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EOS 상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과 기타 인프라 제공자들은 EOS 자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비용만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사는 EOS 네트워크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보다 창의적인 사용자 

확보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multicoin.capital/2018/03/02/delegated-proof-stake-features-tradeoffs/
https://metamask.io/
http://scatter-e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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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의 경쟁자 

EOS 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비록 EOS 가 기술적으로 타 

프로젝트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부분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같은 시장을 

목표하는 기타 플랫폼들과 경쟁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는 디피니티(Dfinity), 

R 체인(Rchain), 카다노(Cardano), 테조스(Tezos), 네오(NEO), 카데나(Kadena), 코스모스(Cosmos) 등이 

있다.  

각 플랫폼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에 임한다. 이러한 고유한 기능들은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과 프로젝트들은 다른 요소들을 필요로 하고, 하나의 플랫폼이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  

1. 이더리움은 성능을 희생해서라도 탈중앙화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고도의 검열저항성을 

필요로하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더리움 상에 서비스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2. 디피니티(Dfinity)는 좀더 실험적인 접근 방식으로 획기적인 암호학 및 합의 알고리즘을 

온체인 거버넌스와 결합하여 이더리움 정도의 탈중앙화를 이루면서도 더 빠르고 유연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디피니티는 이더리움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한  “코드가 곧 

법이다"라는 모토는 차용하지 않는다.  

3. 카데나(Kadena)는 작업증명의 확장성을 최적화하면서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형식 검증(formal verification) 방식을 제시한다. 카데나는 

작업증명방식과 형식검증의 높은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목표할 

가능성이 높다.  

4. 테조스(Tezos)는 온체인 거버넌스를 핵심적인 기능으로 두고 형식검증을 

제공한다.  

https://multicoin.capital/2018/02/23/models-scaling-trustless-computation/
https://ethereum.org/
https://dfinity.org/
http://kadena.io/%23/
https://www.tez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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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 체인(Rchain)은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수학을 사용하여 확장성을 갖춘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를 크게 개선하고자 한다.  

6. 카다노(Cardano)는 형식검증, 온체인 거버넌스, 양자컴퓨터 저항성 등을 

융합하고자 한다.  

7. 코스모스(Cosmos)는 다수의 자기주권적인 블록체인들이 특별한 노력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코스모스는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이 이더민트(Ethermint) 체인이 될 

것을 희망한다.  

8. 폴카닷(Polkadot)은 EOS 의 간접적인 경쟁자로서 비(非)주권적인 블록체인들이 각자의 

상태변환 함수를 최적화하는 세상을 목표한다. 

EOS 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력있는 가치를 제시한다. EOS 는 처음으로 이더리움과 제대로 

경쟁하는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출시 이후에는 블록체인계에서 가장 큰 확장성을 가진 체인이 

될 것이다. EOS 는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를 

구축하지는 않지만 Everipedia 개발팀은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이 EOS 에 보다 쉽게 포팅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있다. 자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EOS 에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할 몇 가지 유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EOS 의 생태계 지원 펀드를 통해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풍부하다. 또한 

EOS 블록체인은 웹어셈블리 가상머신으로 추가적인 개발 툴이 기능으로 추가될 뿐더러 근시일 내에 

확장성이 높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군은 기존의 타 

플랫폼보다 EOS 에 구축해야 더 잘 구동될 수 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시로 탈중앙화 SNS, 

크립토키티와 같은 게임 등이 있다. 또한, 유튜브(YouTube),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 

위키피디아(Wikipedia), 우버(Uber) 등 기존 사업체들의 탈중앙화 버전과 탈중앙화 거래소, 공급망 서비스 

등도 이에 해당한다. 자사는 EOS 가 이더리움을 비롯한 타 플랫폼과 비교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www.rchain.coop/#home
https://www.cardano.org/en/home/
https://cosmos.network/
https://blog.cosmos.network/a-beginners-guide-to-ethermint-38ee15f8a6f4
https://polkado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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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EOS 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타 프로젝트들에 대한 가치평가와는 크게 상이하다. 자사가 Augur 및 

Factom 의 가치를 평가했을 당시에는 순 현재 가치(NPV, Net Present Value) 모델 혹은 수요공급균형 

모델 등을 기반으로 명확한 가치평가 모델을 구축했다. 하지만 EOS 의 토큰 메커니즘을 이런 모델에 

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OS 는 토큰 모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형태다.   

가치저장 수단(SOV)으로서의 EOS 

John Pfeffer 는 그의 저명한 글에서 이더리움 토큰의 가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는 컴퓨터 

연산의 한계비용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하지만 자사가 봤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토큰의 효용성이 곧 토큰의 가치를 높인다는 활용성 가설에 따라 발전될 경우 멩거재(Menger goods)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큰의 발행량은 한정 되어있고 플랫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용성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토큰은 많은 이들에게 가치저장수단으로 여겨진다. 토큰이 “화폐로서의 성격"을 더 

지니게 되면 토큰의 시장가치는 순수한 “효용성 가치"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암호자산은 글로벌한 

가치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한다. 암호자산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글로벌한 가치저장 수단 및 교환 매개체로서 수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 암호자산이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이다.   

EOS 는 비트코인 혹은 모네로처럼 순수한 가치저장 수단으로만 쓰이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암호자산은 타 자산과 비교하여 보안성, 블록생성의 탈중앙화, 예측가능한 

화폐공급 등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반면, 이더리움 및 EOS 와 같은 암호자산은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 

등 다른 형식의 효용성을 최적화한다. 하지만 오히려 바로 이 효용성이 이와 같은 암호자산들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 “화폐성”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산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부를 저장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산은 가치저장 수단이 된다. 만약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EOS 는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금은 하나의 가치저장 수단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치를 보호받았기 때문에 사용될 뿐이다. 모든 

이들이 금에 모든 부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금, 부동산, 법정화폐, 주식, 채권 등에 부를 분산 

저장한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가치 저장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띌 수 있다.   

https://multicoin.capital/2017/08/24/rep2017/
https://multicoin.capital/2017/09/07/factom-fct-analysis-valuation/
https://multicoin.capital/2017/09/07/factom-fct-analysis-valuation/
https://multicoin.capital/2017/09/07/factom-fct-analysis-valuation/
https://twitter.com/jlppfeffer?lang=en
https://medium.com/john-pfeffer/an-institutional-investors-take-on-cryptoassets-690421158904
https://multicoin.capital/2018/03/15/paths-to-tens-of-trillions/
http://unenumerated.blogspot.com/2016/02/two-malthusian-scares.html
https://multicoin.capital/2018/03/15/paths-to-tens-of-tr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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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OS 의 가치를 평가할 때 EOS 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EOS 는 다른 종류의 

“순수한" 가치저장 수단의 암호자산에 비해 인플레이션율이 보다 높다. EOS 의 인플레이션율은 매년 

5%로, EOS 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큰홀더들이 블록생성자들에게 1%의 

인플레이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소각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비트코인같이 궁극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성격의 가진 암호자산이 가치저장 수단으로써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최근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인플레이션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효용성과 네트워크 보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자극하고 지출을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 예측가능하고 낮은율의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영구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제거하고 검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EOS 의 이런 특성은 활용성 차원에서 

커뮤니티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EOS 에서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토큰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 사용자들은 플랫폼을 사용할 때마다 가스의 형태로 토큰을 지불한다. 

반면, EOS 토큰은 사용자들에게 영구적으로 특정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부여한다. 사용자는 

한번 EOS 토큰을 보유하면 해당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비율배분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들이 특정 자원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토큰은 사실상 

락업 혹은 소각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EOS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토큰을 맡겨 놓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들이 저장공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맡겨놓은 토큰은 

사실상 소각된 것이다. 이런 기능은 다른 토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EOS 의 유통속도(velocity)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EOS 에 대한 투자는 활용성 가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다. 또한, EOS 토큰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EOS 에 

투자하는 것은 EOS 가 가치저장 수단이 된다는 것에 베팅하는 것과도 같다.  

 

  

https://provablyneutral.substack.com/p/-what-a-hard-cap-means-for-eth
https://www.investopedia.com/financial-edge/0212/inflation-and-economic-recovery.aspx
https://multicoin.capital/2018/03/15/paths-to-tens-of-tr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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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효용성으로서의 EOS 

EOS 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사는 이를 기초 사례(base case)라고 부른다.) EOS 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토큰의 가격이 온전히 네트워크 자원 접근성에 대한 시장가격에 

의해 정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용하다. EOS 의 시가총액이 

60 억 달러 규모이고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1%의 네트워크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했을 시, 

사용자가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6,000 만 달러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EOS 의 시가총액이 60 억 달러고 초당거래속도(TPS)가 5,000 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용자가 5TPS 를 

사용하기 위해 구매해야 할 EOS 의 총 가격은 600 만 달러다. 보시다시피 이런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비싼 

가격이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적정 가격"이란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총 용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겠다.  

EOS 토큰홀더들은 다음과 같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1.        대역폭 

2.        스토리지 

3.        투표권(거버넌스) 

4.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권 (사용자) 

5.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6.        향후 자원에 대한 접근권 (토큰을 사용하여 영구적인 접근 가능) 

7.        대역폭 대출을 통해 얻는 수익 

8.        에어드롭 

만약 사용자가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길 원치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토큰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는 EOS 가 토큰의 가격이 결정되는 외부시장 외에도 대역폭을 

대출해주는 내부시장을 개발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두 시장은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https://www.chintai-eos.io/
https://www.chintai-eo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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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블록체인의 외부에서 운영되는 시장이 내부시장과 분리되어 운영될 수도 있다. 내부시장은  네트워크 

자원 접근권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외부시장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담긴 

가격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래에 발생할 EOS 의 수요에 대한 추정과 대역폭 사용권리에 

대한 임대를 통해 기대하는 수입의 정도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OS 토큰의 가격은 마치 부동산과 같이 예상되는 미래의 가치에 따라 변동될 것이다. 또한 EOS 토큰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EOS 토큰을 구매하는 것이 토큰홀더들로부터 빌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정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EOS 의 토큰 홀더들이 대역폭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권 외의 권한은 토큰홀더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큰을 

대출 받는 이들은 거버넌스나 에어드롭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외부시장에서 EOS 토큰의 가치는 

대역폭을 빌려주면서 얻는 수입 외에도 기타 기능에 대한 접근권까지 반영하게 될 것이다.   

외부시장에서의 EOS 토큰의 가격은 크게 두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EOS 

네트워크의 총 용량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평균적인 실제 사용량이다. 네트워크가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맡겨놓은 토큰에 따라 속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네트워크가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는 사용자들은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필자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기 위해 토큰을 스테이킹한 유일한 사람이라면 네트워크의 모든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이 이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필자의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지분은 네트워크가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비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 시점이 되면 필자는 스테이킹한 토큰에 비례하는 

지분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분은 네트워크가 한계치에 다다랐을 시점에 보장되는 

최소한의 자원 할당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사용자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량보다 높게 책정해 지분을 확보 해놓을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은 네트워크가 통상적으로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소정의 토큰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대역폭은 필요에 따라 빌려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량 이상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내부시장을 통해 임시적으로 자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추가적인 대역폭을 임대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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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부시장은 네트워크 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시점에만 사용될 것이다. 만약 네트워크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사용자들은 소정의 토큰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용한 네트워크 자원을 얼마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OS 네트워크의 용량이 지속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라면 토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토큰을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대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계치에 도달한 네트워크는 곧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원들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입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이 

토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작용할 것이다. 만약 네트워크가 오랜 기간 동안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토큰 홀더들이 보다 적은 토큰으로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외부 

시장에서의 토큰 가격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시장에서의 수익은 아주 적거나 거의 없을 것이며 

사용자들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추가적인 토큰을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요인들은 토큰의 

가격을 떨어트리는데 작용할 것이다. 이 시점에 잠재적인 사용자 혹은 향후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용자들은 토큰을 대출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런 

사용자들이 토큰을 구매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의 수요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며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총 용량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시장의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수렴될 것이다. 이러한 토큰 모델은 너무도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공정한 가격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만약 네트워크가 2 페타바이트와 3,000TPS 를 지원한다면, 

이에 대한 적정가격은 10 페타바이트와 100 만 TPS 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보다 훨씬 낮아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가 실제로 운영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은 

미래에 네트워크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사는 인지하고 있는 EOS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근거로 출시 직후의 EOS 의 대역폭, 스토리지, 기타 자원 

등이 향후에는 놀랄 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있다. 

 

토큰가격이 “효용가치"와 분리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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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는 위에서 암호자산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가치저장 수단이 되면서 본질적인 효용가치를 

이와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뜻 보면 이와 같은 일은 EOS 에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만약 

토큰의 가격이 네트워크 자원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면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가격은 너무 비싸질 

것이고 사용자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EOS 네트워크의 총 용량이 평균 사용량보다 높다면 토큰의 가격은 “비논리적”으로 바뀌고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용자들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큰만 필요로 할 것이다. 만약 EOS 토큰의 가격이 개당 100 달러고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10 달러에 0.10 EOS 토큰을 구매하고도 토큰 홀더들에게 충분한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만에 하나 네트워크가 임시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했다면, 해당 

사용자의 속도는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해당 사용자는 간단히 내부시장을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적인 대역폭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사는 이러한 대출 절차가 자연스럽게 지갑 

혹은 브라우저 확장 등에 추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들은 큰 비용을 지불하여 

대량의 토큰을 구매할 필요없이 필요에 따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용량이 지속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하지도 않는데 굳이 필요량 이상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과 개인 사용자들은 향후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할 수 있다. 이들은 

내부 임대시장에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한 대역폭의 사용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사용량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런 방식은 

아주 좋은 전략일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에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사용자가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큰을 맡겨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용자는 외부의 토큰 가격과 상관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토큰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상승한다면 일부 사용자들은 맡겨놓은 토큰을 

회수하여 판매할 수도 있지만, 계약 혹은 기타 사항으로 인해 스토리지가 필수적인 사용자들은 토큰을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맡겨놓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용자들이 향후 네트워크 총 용량의 증가 혹은 토큰 대출 수요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다. 만약 네트워크가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용자가 근시일 내에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해당 사용자들은 이에 대비해 내부시장에서 대출에 사용할 토큰을 계속 들고 있을 



 

 38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가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의 총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한다면 토큰을 계속 들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EOS 토큰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일부 사용자들은 네트워크의 사용량과 

관계 없이 토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해당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보다는 

부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가지를 의미한다: 

1. 토큰의 가격이 토큰의 “효용성 가치"를 높게 상회한다.  

2. 많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EOS 가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EOS 토큰의 가격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높을 것이며 토큰의 효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는 

비용은 감당할만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효용성 가치에 대한 시장가격이 어떻게 

책정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혹자는 EOS 토큰 가격의 50% 혹은 95%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EOS 토큰의 외부시장 가격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미래 기대치를 반영할 것이며 

내부시장 가격은 네트워크가 한계치에 도달했을 시점의 “적정 가격"을 반영할 것이다.  

 

정리 

EOS 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EOS 가 글로벌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중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치저장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것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를 불러올 수 있으며 암호자산이 글로벌하고 디지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전체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EOS 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현재 평가된 가치의 100 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OS 에 대한 자사의 시나리오는 EOS 가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토큰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권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토큰의 가격은 네트워크가 수용하는 

용량과 함께 성장할 것이며 거버넌스, 에어드롭, 스토리지 등과 같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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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될 것이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블록 생성자 후보들은 벌어들이는 수익을 하드웨어에 

투자하여 네트워크의 총 용량을 올릴 계획을 밝혔다.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용량의 정도 혹은 제공할 수 

있는 사용량은 궁극적으로 EOS 네트워크 상에 구축되는 서비스의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의 총 용량은 2 년 안에 최소 다섯 배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EOS 네트워크가 

5,000TPS 로 출시된다면 2 년 안에 25,000TPS 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사는 지난 몇 년간 

그래핀(Graphene)을 지켜본 결과, 적절한 하드웨어만 갖추어진다면 사실 상 이런 예측도 낮은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최적화와 블록체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보다 더 네트워크의 용량을 늘릴 

것이다.   

EOS 에 대한 부정적인 시나리오 또한 몇 가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혹은 타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 글로벌 확장에 필요한 정도의 확장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개발자들이 EOS 플랫폼에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위에 분석한 것들을 토대로, 자사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도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EOS 토큰의 가격은 

이대로 멈춰 있거나 현재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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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OS 는 높은 거래처리량, 수수료 없는 거래, 사용자 친화적인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특정 

시장에서 부각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시장의 규모는 거대하며 자사는 EOS 가 이러한 사용사례들에 있어 

기본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OS 가 개발자들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사는 EOS 플랫폼에 새로운 

사용사례들이 증가할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EOS 는 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과 차별성을 두는 몇 가지 강점이 있다. 이런 강점에는 확장성에 

집중된 노력, 온체인 거버넌스, 업그레이드 가능성, 인간친화적인 사용자명과 계정 설정 등이 있다. 또한, 

EOS 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더리움과 견줄 수 있는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OS 는 여러 

방면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이고 자사는 EOS 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자사는 EOS 의 토큰모델이 가치를 확보하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자사는 중단기적으로는 EOS 

토큰의 가격이 아주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사는 현재의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EOS 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https://www.livecoinwatch.com/price/EOS-EOS

